
대동은 지난 18일 대전 국립한밭대에서 열린 ‘혁신클러스터학회 2024 추계학술대회’에서 원

유현 대동 부회장이 AI(인공지능)를 기반으로 국내 미래농업을 선도한 공로를 인정받아 ‘혁신

CEO 대상’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

혁신클러스터학회는 대학 교수, 정책전문가, 기업인 등이 네트워크를 구축해 국가 산업 및 지

역 발전을 위해 필요한 혁신클러스터에 대한 이론적 연구와 정책개발 관련 연구 및 논의를 위

해 2007년 창립됐다. 현재 약 300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학회는 올해 ‘혁신 CEO 대상’을 제정해 혁신적 리더십과 경영으로 기업성장과 지역발전에 이

바지한 CEO에게 상을 수여했다. 평가 기준은 ▲혁신적 경영전략 ▲지속가능한 성장 ▲사회

적 책임 ▲기술혁신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이다.

첫 수상자로 선정된 원 부회장은 2020년 대동 대표이사로 선임 후 ‘미래농업 리딩 기업’ 기업

비전을 선포하고 70여년 농기계 1위 회사에 안주하지 않고 ‘업(業)의 전환’을 추진했다. 5대

미래사업은 AI기반의 스마트 농기계, 스마트 모빌리티, 스마트팜, AI로보틱스, 소형 건설장비

등이다.

이를 위해 대동그룹 차원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T)으로 조직 체질 개선과 경영 효율화를

꾀했다. 2021년 창사 최초로 매출 1조원을 올렸고 지난해까지 3년 연속 매출 1조원을 달성했

다.

미래농업 기업이 되기 위해 필요한 스마트 농기계, 로봇, 모빌리티, AI 분야의 공격적인 R&D

(연구개발) 투자로 하이테크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 작년 자율주행 3단계 트랙터, 콤바인,

 알림을 설정하고 최신 콘텐츠 정보를 받아보세요 알림 설정

대동 원유현, 혁신클러스터학회 '혁신 CEO 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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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앙기를 국내 최초로 출시하고 2026년에는 자율주행 4단계 트랙터 출시를 목표하고 있다.

올해 농업용 챗GPT를 론칭하고, AI로봇 S/W 전문 기업인 대동에이아이랩을 설립해 농업 노

동력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AI 기반 농업 로봇과 스마트 파밍 솔루션 개발 보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원유현 대동 부회장은 “산업과 지역의 혁신클러스터에 성장과 발전 방향을 이끌어가는 혁신

클러스터학회가 제정한 혁신 CEO 대상의 첫 수상자로 선정돼 매우 영광”이라며 “대동이 만

들고 있는 미래농업이 국내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산업 경쟁력 제고의 근간이 될 수 있

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유현 대동 부회장이 지난 18일 혁신클러스터학회 주최로 대전 국립한밭

대에서 개최된‘혁신클러스터학회 2024 추계학술대회’에서 참가해 AI 기반

으로 국내 미래농업을 선도한 공로를 인정 받아‘혁신 CEO 대상’을 수상했

다. <사진=대동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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